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 결과물 견본 ③
지침을 심은 뒤 「스마트 링」을 물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 한국관세사회 AI 실무 활용교육 5차시

이 양식은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례의 서술 순서를 빌려온 것입니다. 다만 머리 항목을 바꿨습니다 — 「결정세번·시행일자·시행기관」을 그대로 쓰면 화주가 관세청이 결정한 것
으로 읽습니다. 값은 검토사유의 네 단락 순서에 있습니다.

이 견본은 「목차와 형식」을 보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노트북에 소스로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면 AI가 이 문서를 근거 자료로 착각해, 다른 물품을 물어도 여기 적힌 세번·인용

문을 끌어다 씁니다. 지침에 막아두었으나, 애초에 소스로 올리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서번호 미부여 견본

작성일자 2026-09-20

작성자 담당 관세사 기입

검토세번(안) 9031.80 — 10자리(HSK)는 관세율표 정본 확인 필요 확인필요

품명 스마트 링(Smart Ring) · 반지형 착용 전자기기

물품설명 ㅇ 개요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는 반지 형상의 착용형 전자기기로, 착용자의 생체 신호와 움직임을 측정해 무선으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에 전송함 공식

ㅇ 형태 및 기능

반지 형상의 일체형 물품으로, 내부에 센서·제어회로·충전지를 내장함 공식

심박수와 걸음수를 측정함 공식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내장해 움직임을 측정함 공식

근거리 무선으로 휴대전화와 자료를 주고받음 공식

재질(외장·내장재), 치수, 중량, 충전지 용량, 통신 규격과 주파수 미확인

ㅇ 작동 원리

1. 착용 중 센서가 생체 신호와 가속도를 연속 측정함 공식

2. 내장 회로가 측정값을 처리해 저장함 미확인

3.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에 전송함 공식

4. 측정값의 표시는 본품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서 이루어짐 미확인

검토사유 ㅇ 첫째 — 적용되는 류의 주(註)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과 같이 여러 기능이 결합된 물품은 주기능에 따

라 분류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함.

제90류 총설 및 제16부 총설 (VI) —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스

ㅇ 둘째 — 경합하는 호

본품은 아래 세 호의 용어에 일견(prima facie) 모두 해당함.

제85.17호 — "전화기(셀룰러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

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소스

제90.29호 —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

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소스

제90.31호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 소스

자료 전송 기능은 제8517호에, 걸음수 계수 기능은 제9029호의 보수계에, 가속도 측정 기능은 제9031호에 각각 대응함.

ㅇ 셋째 — 본품의 경우



본품은 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종속시킬 만큼 우월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통신 기능은 측정값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이고, 계수 기능

과 측정 기능은 같은 센서군에서 나옴. 따라서 제90류 주 제3호를 거쳐 적용되는 제16부 주 제3호의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기능을 정할 수 없

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도 특정할 수 없음.

통칙 제3호 다목 —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소스

ㅇ 넷째 — 결론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경합하는 제8517호ㆍ제9029호ㆍ제9031호 중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인 제

9031.8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미국 세관(CBP) 사전심사 N340510(2024-06-10)은 동종 물품을 제9031.80호로 분류하였고, 결정문은 "어느 구성요소도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no one component imparts the essential character) … 번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라고 밝히며 GRI 3(c)를 적용함 2차 . 인도 관세당국 사전심사에

서도 같은 호로 분류된 사례가 확인됨 2차 (결정 번호 원문 미확인 ).

해외 결정은 참고자료이며 국내 10자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사양이 다르면 해당 결정은 적용되지 않음.

■ 자료 점검

받은 것 — 품명뿐.

웹에서 채운 것 — 기능(심박·걸음수·가속도계·무선전송), 해외 사전심사 결과.

끝내 [미확인]인 것 — 재질, 치수, 중량, 충전지 용량, 통신 규격과 주파수, 표시장치 유무.

■ 확실도 — 중간

경합 호의 판단 구조는 해설서 원문으로 확인되나, 재질과 통신 규격이 확인되지 않아 제8517호 해당 여부가 뒤집힐 여지가 남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권장함.

■ 화주에게 확인할 것

1. 외장과 내장 부품의 재질 — 귀금속이 쓰였다면 제71류(신변장식용품)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 통신 규격과 주파수 —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3. 본품에 표시장치(화면)가 있는지 — 있으면 기능 비중 판단이 달라집니다.

4. 측정값을 본품이 자체 저장·연산하는지, 휴대전화로 보내기만 하는지 — 측정기기로 볼지 송수신기기로 볼지의 갈림길입니다.

5.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지 — 받았다면 제9018호(의료용 기기)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근거 없이 쓴 문장

없음.

본 의견서는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작성된 초안으로, 담당 관세사 최종 검토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이 아니며, 확정 분류는 관세율표 정본과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따릅니다.

견본을 볼 때 짚을 것 셋.

① 검토사유의 네 단락 순서 — 주(註) → 호 용어와 해설서 → 본품의 경우 → 따라서. 관세청이 실제로 쓰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침에 박아두면 AI가 그 문체로 씁니다.

② [미확인]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질·치수를 모르는데 그럴듯하게 채웠다면 그게 지어낸 것입니다.

③ 「근거 없이 쓴 문장」 칸이 "없음"입니다. 견본이라 비어 있지만, 실제 답변에서는 여기가 채워져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채워져 나오면 지침이 제대로 도는 것이니 그 문장부터 보십시오.

전현석 관세사 · 관세법인 우신 AX전략총괄 본부장


